
- 춘천~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-

「강원도 생태·환경자문단」회의 결과

Ⅰ  회의 개요

❍ 일    시 : 2019. 12. 17.(화) 14:00 

❍ 장    소 :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

❍ 참    석 : 13명(전문가 6, 도 1, 시 · 군 6)

❍ 주요내용 

     -「강원도 생태·환경 자문단」위원 위촉 및 위촉장 전달

     - 춘천~속초 철도건설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설명

     - 철도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토론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

Ⅱ  주요 자문의견

❍ 조범준 위원(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)

     -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 변화조사 관련 기존 천성산 터널 공사 환경

영향 모니터링 자료 등 사례 조사 후 그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영향

평가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대응

     - 철도 주위의 펜스 설치로 인해 생태단절 등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설계

단계에서 야생동물 이동가능한 생태통로 설치 등 자문단에서 제시

되는 의견 적시 이행 필요

❍ 김석현 위원(강원대학교 교수)

     - 철도는 주변지역 소음 민원 발생건수가 많기 때문에 춘천 지하화 

및 기타지역 기존 주거지 ‧ 축사 등에 소음‧진동 저감 시설 설치 필요



❍ 박완근 위원(강원대학교 교수)

     -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철도 노선 및 역사 위치 등 세부적인 

자료를 통해 법정보호종 현황 파악 및 조사 필요

❍ 한영한 부위원장(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
     -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, 기본

계획 고시 후 세부 노선 등 자료를 통해 생태 ‧ 환경 쟁점사항을  

집중적으로 대응

     - 국가적으로 인구감소가 점점 심해지고 특히 강원도는 인구구조가 

취약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시 환경과 

사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어젠다 및 대안 제시

❍ 한성용 위원(한국수달연구센터 센터장)

     - 선진국의 친환경 공항 설계 등을 참고하여 강원도의 이점을 살릴 수 

있는 자연형 역사 건립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, 야생환경과 도심 역사

주변 환경문제를 동시에 접근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응

❍ 김세현 위원장(상지대학교 교수)

     - 철도건설 영향평가 및 국립공원심의 등의 주체는 철도시설공단이기 

때문에 향후 회의 시 철도시설공단 환경담당자 참석 필요

     - 생태환경자문단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을 사전에 

발굴하여 적극적인 대응

❍ 최규철 위원(화천군 환경과장)

     - 철도공사시 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 물길 및 수위 변화 문제가 대두 

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예상되며, 특히 화천구간 터널에 

대한 지하수위 변화 대책 필요



Ⅲ  조치 계획

❍ 철도 공사로 인한 생태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시 최적 구간에 

생태통로박스 설치 의견 적극 반영

❍ 천성산 터널 및 국립공원 통과터널 사례에 대한 환경영향 모니터링

자료 취합 및 분석

❍ 철도 노선 주변 지역 정온시설 현황 조사 후 주거지 학교 축사에

피해가 없도록 소음 진동 저감시설 설치

❍ 향후 자문단 회의시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및 용역사 참석

❍ 기본계획 고시 후 속도감 있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세부 

노선 및 역사 등의 위치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및 국립공원위원회

심의 등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

Ⅳ  향후 계획

❍ 환경영향 예상분야별 저감 방안 지속협의 : ’20. 1월 ~

     ※ 자문단 회의 주요의견 적극 반영 및 정기(수시)회의 개최

❍ 야생동물 법정보호종 현지 조사 실시(도+전문가) : ’20. 6월 ~ 10월

붙 임   자문회의 진행사진 1부. 끝.



〔붙임〕자문회의 진행사진


